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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examined the effect and the continuity of music therapy for reduce on post-traumatic 

stress (PTS) in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M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42 EMTs 

in the C area, and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November 25, 2019 to March 1, 2020. The 

experimental group conducted a total of ten music therapy programs twice a day for five days. The 

session-specific program was conducted by two music therapists, including the early, mid, late, and 

closed stages. Each step applied intervention techniques necessary for goals such as improvisation, 

rhythm making, Nanta, and couple physical activities. The control group was required to take a free 

break (TV viewing, cell phone games, sleep, exercise, etc.) at the same time as the experimental 

group's program. The study found that the control group had no difference in PTS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music therapy, but the experimental group had a significant decrease in PTS immediately 

after the application of music therapy and a gradual increase in PTS after 4 and 12 weeks (p<.05). 

Repetitive music therapy is judged to be an effective way to mitigate the PTS leve for EMTs. 

▸Key words: Convergence of health information, Music therapy, Paramedic, 119 EMT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요   약]

본 연구는 음악치료가 119구급대원(이하 구급대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post-traumatic stress; PTS) 

감소에 미치는 영향과 음악치료 효과의 지속성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C지역의 구급

대원 42명으로 2019년 11월 25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군 21명은 매일 2

회씩 5일간 총 10회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음악치료 전문가 2인에 의해 진

행되었으며, 각 단계는 즉흥적으로 연주하기, 리듬 창작 활동, 난타, 신체 활동 등 목표에 필요한 중

재기법이 적용되었다. 대조군은 실험군의 프로그램 진행과 동일한 시간에 자유로운 휴식(TV시청, 휴

대폰게임, 수면, 운동 등)을 취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대조군은 음악치료 적용 전과 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의 차이가 없었으나, 실험군은 음악치료 적용 전에 비해 직후의 PTS가 크게 감소하였고, 4

주 후와 12주 후에는 PTS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p<.05). 따라서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음악치료는 

구급대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을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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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119 구급대의 출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급대원은 

응급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으로, 언

제 발생할지 모를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항상 긴장 

속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구급대원은 사고현장에서 응급환자의 평가, 응급처치, 

이송으로 이어지는 연속된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 중 환자

의 사망이나 절단, 출혈 등 다양한 외상 상황을 겪게 된다

[1-4]. 

교통사고 등 참혹한 현장에서 환자를 구조하고 처치, 이

송하는 일련의 과정은 구급대원에게 심리적 외상을 유발

시키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발생시킨다[5]. 

PTSD는 직·간접적인 외상사건을 경험한 후 부정적인 

정서 상태로의 변화, 폭력적이고 민감한 반응 등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6]. 

소방관의 직무 중 PTSD 유병률은 10%이상으로 일반인

의 유병률이 1.6%인 것에 비해 매우 높다[7-10]. 

PTSD 증상은 다양한 종류의 외상사건을 경험할수록 심

하게 나타나는데 소방관 중 구급대원은 가장 많은 종류의 

외상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11], 구급대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post-traumatic stress, PTS)수준을 감소시

키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PTSD 중재를 위한 방법으로는 음악치료,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신체-심리 운동 프로그램, 캠프 프로그램 등 다

양한 프로그램이 있다[12-16]. 

그 중 음악치료는 외상 후 스트레스 감소에 매우 효과적

인 치료방법으로 음악적 기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

하고 불안, 긴장과 같은 부정요소를 제거하여 자신의 심리

적 문제를 새로운 시점에서 파악하도록 유도한다[17,18]. 

국내외 일부 연구에서 음악치료의 외상 후 스트레스 중재

효과를 밝힌 연구는 참전군인, 외상 경험 아동, PTSD 환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바 있으나[12,19-21], 구급대원만을 

대상으로 음악치료를 적용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음악치료를 적

용하여 PTS의 변화와 음악치료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 파

악하여 구급대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Research Method

1. Participants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연구목적에 

동의한 C지역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

다. 사전조사로 외상 후 위기 체크리스트(Post-trauma 

Risk Checklist; PRC) 척도점수가 고위기 및 중위기 수준

으로 확인된 구급대원 42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실험군(21명)과 대조군(21명)은 임의로 배정하였다.

2. Data Collecting

연구는 2019년 11월 25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 진행

하였다. 실험군은 매일 2회씩 5일간 총 10회의 음악치료 프

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회기는 60분으로 오후 2시부터 시작

하였고, 1회기와 2회기의 프로그램 사이에 20분간의 휴식시

간을 설정하였다. 대조군은 실험군의 프로그램 진행과 동일

한 시간에 자유로운 휴식(TV시청, 휴대폰게임, 수면, 운동 

등)을 취하도록 하였다. 회기별 프로그램은 음악치료 전문

가 2인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초기, 중기, 말기, 종결 단계로 

이루어졌다. 각 단계는 즉흥적으로 연주하기, 리듬 창작 활

동, 난타, 신체 활동 등 목표에 필요한 중재기법이 적용되었

다. PTS 수준의 변화는 프로그램 적용 전, 종료 후, 4주 이

후, 12주 이후에 동일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Classification Control Experimental p

Gender
Male 19(90.5) 19(90.5)

1.000
Female 2(9.5) 2(9.5)

Age

< 35 years 3(50.0) 3(50.0)

.19535-44 years 15(60.0) 10(40.0)

Over 45 years 3(27.3) 8(72.7)

Work

career

〈 10 years 8(53.3) 7(46.7)

.35910-20 years 12(54.5) 10(45.5)

≥ 20 years 1(20.0) 4(80.0)

Burden 

for the 

field

activity

Yes 21(50.0) 21(50.0)

-
No - -

Month's

mobilizati

on cases

Below 30 7(58.3) 5(41.7)

.74730-59 7(43.8) 9(56.3)

Above 60 7(50.0) 7(5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

3. Research Tools

3.1 Post-trauma Risk Checklist

외상 후 스트레스 위기 측정 척도는 안현의(2005)[22]가 

번안하고 주혜선과 안현의(2008)[23]가 수정·보완한 외상 

후 위기 체크리스트(Post-trauma Risk Checklist; P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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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Music therapy

p
Before Immediately after After 4weeks After 12weeks 

Control 27.6±2.54 27.4±2.16 - - .384

Experimental 28.3±1.49 9.38±4.61 12.5±4.64 17.5±8.39 <.001

Table 3. Effect of music therapy on PTS level                                                       M±SD

를 사용하였다. 총 53문항으로 개인, 외상, 회복환경 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예=1점’, ‘아니오=0점’

으로 총점은 53점이다. 

PTS 수준은 점수 합계 16점 이하 ‘저위기 수준’, 17~26

점 ‘중위기 수준’, 27점 이상 ‘고위기 수준’으로 구분된다. 

저위기 수준은 대부분 PTSD 증상이 없고, 중위기 수준은 

부분 또는 완전한 PTSD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위

기 수준은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는 완전한 PTSD의 위험

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23].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80이었다.

3.2 Music therapy program

3.2.1. Initial stage(1~2session)

관계 형성 및 준비 단계이다. 초기단계에서는 음악치료사

와 구성원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주로 노래하기와 악기연주로 구성되며, 거부감과 긴장감을 

완화시키며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24].

3.2.2. Middle stage(3~6session)

자신의 이해를 통한 내면 표출, 타인과의 교류 및 사회

성 향상을 위한 단계이다. 주로 창의적으로 리듬을 만들거

나 가사를 개사하는 등의 활동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대

상자의 심리 상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24].

3.2.3. Semi-final stage(7~8session)

말기단계는 타인에 대한 이해, 정서 안정을 통한 신체 

이완의 단계이다. 주로 음악 감상 및 신체 활동으로 구성

되며 적극적인 감정 표현을 유도하여 이를 통해 대상자 내

면의 부정적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한다[24].

3.2.4. End stage(9~10session)

자아 존중감 향상 및 프로그램 종결 단계이다. 직접 악

기를 선택하여 본인을 위한 연주를 하고 이를 통해 행복한 

기억을 상기시키도록 한다[24].

4. Data Analysis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두 그룹의 PTS 

점수는 빈도분석, 기술통계로 산출하였다. 두 그룹 간 동

질성 검증을 위해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PTS 점수는 paired t-test, repeated  measure ANOVA

로 분석하였다.

III. Result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대조군과 실험군은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

체 대상자는 42명으로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남성 90.5%, 

여성 9.5%이었다. 대조군과 실험군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성별, 연령, 근무경력, 현장활동에 대한 부담, 월 평균 출

동 건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었다. 

2. Difference of PTS level at before music 

therapy by Group

대상자의 PTS 수준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PTS 

수준은 ‘중위기 수준’ 19%, ‘고위기 수준’ 81%이고, 평균 

PTS 점수는 28.0점이었다. 대조군과 실험군의 평균 PTS 

점수는 27.6점과 28.3점으로 차이가 없어 두 그룹 간의 동

질성이 확인되었다.

PTS level control experimental total p

middle(17-27) 1(4.8) 7(33.3) 8(19.0)
.045*

high(>27) 20(95.2) 14(66.7) 34(81.0)

total 21(100.0) 21(100.0) 42(100.0)

mean 27.6±2.54 28.3±1.49 28.0±2.09 .275
*Fisher’s exact test

Table 2. Difference of PTS level at before music 

therapy by Group                      N(%), M±SD

3. Effect of music therapy on PTS level

음악치료가 PTS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조군은 음악치료 적용 전과 직후의 PTS에 차

이가 없었다. 

실험군은 음악치료 적용 전과 직후의 PTS가 28.3점에

서 9.4점으로 감소하였고 음악치료 4주 후 12.5점, 12주 

후 17.5점으로 차이가 있었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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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Discussion

본 연구는 구급대원에게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음악치료에 따른 PTS의 변화와 음악치료 효과의 지속성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들의 PTS는 ‘중위기 수준’이 

19.0%, ‘고위기 수준’이 81.0%이었다. 이는 전국 소방관

(화재,구조,구급) 대상의 선행 연구에서 PTS ‘고위기 수준’

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으며[26], 일부

지역 소방관 대상의 연구에서 보고된 PTS ‘고위기 수준’

에 비해 높은 비율이다[1,4,6]. 이러한 결과는 구급대원이 

다른 업무에 비해 출동건수가 많으며 그에 따라 외상사건

에 노출되는 횟수와 스트레스 경험도 많아져 PTSD 발병

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대조군은 음악치료 적용 전과 후의 PTS의 

차이가 없었다. 본인의 기호에 맞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조군에서는 사전·사후 

PTS 수준에 큰 변화가 없었다. 이들이 선택한 휴식방법은 

TV시청, 휴대폰게임, 수면, 운동 등으로 미미한 스트레스 

감소 효과는 있었으나 익숙한 일상생활의 연속적인 행위

에 불과해 치료효과를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실험군은 음악치료 적용 전과 직후의 PTS가 크게 감소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를 끌어내기 위한 무규칙 악기연주, 난타 등의 

신체활동과 심상치료, 작사 등 심리적 동기화를 유발하는 

창작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음악적 행위는 외상사건

의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등의 단서를 회피하지 않고 발

산하도록 하여 치료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나

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군의 음악치료 적용 4주 후와 12주 후에 반복 측정

한 결과 PTS는 증가 양상을 보였다. 실험 직후에 비해 4주 

후는 PTS가 증가했으나 16점 이하의 점수로 ‘저위기 수준’

을 유지하였으나 12주 후 측정한 PTS는 ‘중위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일부지역 소방관(화재, 구조, 구급)을 대

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12주 후까지 음악치료 효과가 

지속되었던 것과 다른 결과로[12] 대상자의 직무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급대원은 직무 특성상 화재, 구

조 업무에 비해 출동 빈도가 높고 참혹한 사고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외상 사건에 노출되기 때문에 PTS 재 상승 시

기가 단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외상 사건의 노출 빈도가 상

대적으로 높은 구급대원들은 12주 이전에 반복적인 음악치

료를 통해 PTS 수준을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음악치료는 PTSD 고 위험군인 구급대원의 PTS 

수준을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방법으로 판단되며, 

구급대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V. Conclusions

본 연구는 구급대원 42명을 대상으로 음악치료를 적용

하여 PTS의 변화와 음악치료 효과의 지속성을 알아보고자 

수행 되었다. 연구 결과 대조군은 음악치료 적용 전과 후

의 PTS의 차이가 없었으나 실험군은 음악치료 적용 전에 

비해 직후의 PTS가 크게 감소하였고, 4주 후와 12주 후 

PTS는 점차적으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정기적이고 반복적

인 음악치료는 PTSD 고 위험군인 구급대원의 PTS 수준

을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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